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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정위,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 기준 등 확정 세 번째 촉구
=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정치적 기본권 심각한 침해 우려 =

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(위원장 허철훈)는 11월 20일(월) 국회 정치개혁

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·도별 의원정수 

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세 번째 촉구했다.

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

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·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

기준을 확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,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

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. 

그런 가운데 지난 11월 12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가 

시작되었고,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등 법정사무 

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

되었다. 

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확정이 더 지체되면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

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

물론이고, 선거구획정안 논의 및 공론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국민이 

공감하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

된다면서,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

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

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. 


